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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부해' 권성준, 김풍 빙의해 윤남노 멘탈 공격

등록 2025.09.21 20:32:00

[서울=뉴시스] JTBC '냉장고를 부탁해'가 21일 오후 9시 방송된다. (사진=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제공)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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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권성준 셰프가 윤남노 셰프 멘탈 공격에 나선다.

21일 오후 9시 방송되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서는 그룹 '스트레이 키즈' 필릭스, 리노의 입맛을 사로잡을 15분 요리 대

결이 펼쳐진다.

이번 대결에서는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필릭스 덕분에 모든 셰프들에게 '1분 유니셰프' 사용이 허락되며 어떤 변수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윤남노와 권성준이 '세리머니를 부르는 요리' 대결에 나선다.



두 번의 맞대결 전적에서 전승으로 우세한 윤남노는 "권성준에게 3연패의 고통을 안겨주겠다"라며 각오를 밝혔다.

권성준은 "공풍증 피해자 윤남노를 도발하기 위해 김풍의 칼과 안경을 빌려왔다"며 '권풍'으로 변신해 웃음을 자아낸다. 김풍

에 완벽 빙의한 권성준은 김풍의 요리 습관을 똑같이 복사해 내는가 하면, 요리 도중에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윤남노의 멘탈

을 흔든다. 김풍 또한 윤남노 멘탈 공격에 가세해 웃음을 더했다.

한편, 이번 대결에서는 '냉장고를 부탁해' 팬인 그룹 'NCT' 마크, 천러가 김성주와 함께 5분 점검에 나선다.

마크는 소신 있는 미각으로 예측 불가한 시식평을 전하며 색다른 재미를 더하고, 천러는 열정적인 카메라 워킹으로 현장을 생

생하게 중계해 웃음을 자아낸다. 시식에 나선 필릭스와 리노 또한 격한 세리머니를 보여주며 현장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든다.

이어진 디저트 대결에서는 손종원과 정호영이 처음으로 맞붙는다. 파죽지세 5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냉부 댄싱머신' 정호영은

스트레이 키즈의 춤으로 어필에 나선다.

여기에 필릭스와 리노까지 합세해 깜짝 합동 무대를 선보이며 현장을 뜨겁게 달군다고. 이어 손종원은 15분 만에 완성하기 어

려운 고난도 디저트에 도전해 정호영의 연승을 끊어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특히 필릭스는 한 디저트를 맛보고 "증조할머니의 추억이 생각난다"며 행복을 주체하지 못했다고 전해져 궁금증을 증폭시킨

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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